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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영

● 여행작가

● 저서: <어쨌거나 뉴욕>, <디어 미>, <패션으로 영화읽기> 등

가족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회사를 뛰쳐나가고 싶을 때,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흥미로운 무언가에 자원을 쏟아부으려 할 때, 

우리가 실패하고 다치고 망하고 

상처받을까 봐 말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한다. 

내가 실패하고 망함으로써 그들을 책임지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지는 소중한 존재들, 

그들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족쇄다. 

가족이란 대개 그런 존재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포기한 모든 일들은 

고스란히 후회로 남는다. 

이숙영의 <혼자서 완전하게> 중에서

● 여행작가

● 저서: <어쨌거나 뉴욕>, <디어 미>, <패션으로 영화읽기> 등


